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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학교 학생들에게 백화점에 가서 일일 점원을 하는 과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.

그 학생 중 하나가 하루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들어오는

고객들의 표정이 의외로 모두 굳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러오면 신이 날 것 같.

은데 하나같이 다들 표정이 없고 자기한테 말을 걸 때도 아주 퉁명스럽게 대하더라는 것입

니다.

쇼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학생은 자기의 표정도 그들과 크게 다르

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이제는 좀더 즐거운 표정을 지어.

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.

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표정이 굳어있는

것 같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의 표정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. .

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사람들도 한국의 인상에 대해서 무표정한 얼굴을 말합니다.

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벼운 미소로 눈인사를 주고받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

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.

웃는 얼굴로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냥 실없이 웃을 수! -“ “

있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운.

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즐거운 표정을 먼저 지으면 점차 즐거운 마음

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학습지를 가지고 방문교육을 하는 자매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

그 자매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일단 문 앞에서 일부러 입을 활짝 열고 밝은 웃음을

짓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그 집을 나올 때가 되면.

자기도 들어갈 때와는 달리 즐거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.

그리고 보면 우리말에도 옛부터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침뱉으랴 라는 말이 있었“ ” “ ”

던 것이 기억납니다 일단 먼저 웃어주면 상대방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고 자신의 마음도 조.

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.

문득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(“

고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감옥 속에서 뭐 기쁠 것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4:4) . ?”

물론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령이 주는 내면적인 기쁨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지 모

르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개인이 기뻐하려는 의지가 필요함을,

암시한 것 같기도 합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.

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도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.

사실 지금까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이미지는 환하게 웃는 얼굴보다는 약간 심각

한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밝은 얼굴로 기뻐.

하는 모습입니다.



아마 성령의 열매들 중에 있는 희락 을 웃음 혹은 미소 의 열매로 바꾸어 말해도 좋을“ ” “ ” “ ”

지 모르겠습니다.

웃음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웃는 얼굴로 기쁨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할

수 있는 작은 사역입니다 웃지 않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.

괜히 실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기쁨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희생은 감-

수하도록 합시다.

이제 길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 버스나 지하철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, ,

가벼운 미소나 밝은 표정을 지어봅시다.

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작은 수고일 수 있습니다.

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! -⌚ ⌜ ⌟


